
GS·효성, 내부거래 처벌하면 “타격”
GS, 내부거래 비율 최대 100% 달해 … 효성도 일가 지분 30% 이상

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해당하는 30대 그룹의 계열사

가 112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.

특히,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% 이상인 곳이 많은 GS, 효성, 부영 순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.

국회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총수 일가 지분이 30%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

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

CEO스코어는 30대 대기업그룹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분석한 결과, 총수 일가 지분이 30%를 넘는 곳이 삼성

에버랜드, 현대글로비스 등 22개 그룹 112개사에 달했다고 4월17일 발표했다.

GS그룹은 20개 계열사가 해당요건에 해당돼 가장 많았다.

GS그룹은 허창수 회장의 형제들과 자녀들 지분이 43.22%를 차지했고 GS네오텍, 보헌개발 등 8사는 총수

일가 지분이 100%에 달했다. 해당 계열사는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율이 낮게는 35.6%에서 많게는 100%에 달

했다고 CEO스코어는 밝혔다.

다음으로는 효성과 부영그룹의 해당 계열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효성은 조석래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을 비롯한 형제들이 모두 11개 계열사에 지분을 30% 이상 보유하고

있다.

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의 지분율 30% 이상인 계열사는 삼성에버랜드, 삼성

SNS, 삼성석유화학 등 3사로 조사됐다.

3사의 내부거래 총액은 1조6260억원으로 현대자동차에 이어 2번째로 많았고 내부거래 비중도 28.2%로 높은

편으로 나타났다.

SK그룹은 5개 계열사에서 최태원 회장 등 형제 지분이 30%를 상회했으며, 총 내부거래액은 1조5683억원으

로 비중이 71.2%에 달했다.

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, 현대엠코, 이노션 등 8개 계열사가 요건에 해당됐다.

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“지분율 30%가 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가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

요건에 해당되는 계열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잠재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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